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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로  해결할  일이  있습니까?
서두르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최상의  방안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만드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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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 범죄경력서를 위한 지문조회

여권 및 영주권사진

공증

유언장 & 상속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에 27년간 상체를 완전히 구부린 채 살아야 했던 중국의 40대 남

성이 수술로 새 삶을 시작했다.

일명 ‘폴딩맨’(folding man)으로 불린 남성 리화(46)는 27년 전인 19세 당시, 강직성 척추염 진

단을 받은 후부터 상체가 서서히 굽기 시작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발생해 점차

적으로 척추 마디가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은 만성적인 척추관절병 중 하나다. 진단 이후부터 

리 씨의 상체는 점차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10여 년 전부터는 상체가 완전히 접힌 채 불편한 삶

을 살아야 했다.

허리가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까지 구부러졌지만 경제적 

사정이 열악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허리를 바로 펴지 못하는데다 머리가 거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걷고 입는 것이 거의 불가능

했다. 어머니의 간병을 받았지만 머리와 무릎의 틈이 고작 1.9㎝에 불과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

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인생을 바꿀만한 기회를 얻었다. 광둥성 선전시의 한 병원이 그에게 수술을 제

안했고, 리 씨와 어머니는 고향인 후난성 남부에서 멀리 떨어진 선전까지 이동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6월, 선전시의 한 병원 의료진은 구부러진 그의 척추를 바로 세우는 수술을 진행했다. 

척추 사이에 죽은 신경들을 제거하고, 척추부터 허리와 가슴, 목에 이르기까지 직립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보형물을 장착하는 큰 수술이었다.

세 차례의 수술이 끝난 지난해 9월, 리 씨는 26년 만에 처음으로 몸을 완전히 편 채 누울 수 있

었다. 부가적인 수술과 치료가 이어졌고, 마지막 수술을 끝으로 그는 앞을 바라본 채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

대 소녀가 자신의 부모를 살

해한 탈레반 테러리스트들 

중 3명을 직접 사살하고 여

러 명에게 중상을 입혀 영웅

으로 떠올랐다. 영국 가디언

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아프간 중부 구르주(州)의 작

은 마을 게리베(Geriveh)에서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1

시쯤 탈레반 무장세력 약 40

명은 이 마을 촌장이자 정부 

지지자였던 소녀의 아버지 

집을 습격했다. 이들 전투원

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

던 소녀의 어머니에게 총을 

▲ 사진 왼쪽은 지난해 6월 수술 받기 직전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20여 년 만에 허리를 편 채 스스로 걷는 리 씨의 모습

▲ 왼쪽은 입양 당시의 샤비린과 어머니 마리나, 오른쪽은 현재 모습

▲ 왼쪽은 강직성 척추염 진단 이전에 건강했던 리 씨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 받기 직전 

건강 상태가 최악에 달했던 당시의 모습

▲ 왼쪽은 몸이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리 씨의 모습, 오른쪽은 수술 후 

앞을 바라본 채 재활 훈련을 하는 모습

난사하고 문을 뚫고 들어와 

소녀의 아버지에게도 총을 난

사해 사살했다.

하지만 이들 전투원의 소

행은 여기서 저지를 당한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카마르 

굴이라는 이름의 14~16세로 

추정되는 소녀가 집에 있던 

AK-47 자동소총을 들고 자

신의 부모를 살해한 탈레반 

전투원들을 사살한 것을 포함

해 여러 명에게 중상을 입혔

기 때문이다. 이후 또 다른 전

투원들이 소녀의 집을 공격하

기 위해 왔지만, 이번에는 주

민들과 친정부 민병들이 총

격으로 맞서면서 이들을 쫓

아냈다.

이에 대해 구르주 주지사 

측은 아프간 치안군이 카마르 

굴과 이 소녀의 12세 남동생

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면서 

소녀가 사살한 테러범은 총 3

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아레프 애버 대

변인은 “아이들은 처음 이틀 

동안 충격에 빠져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상태

가 많이 좋아졌다”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복형제 말고는 

친척이 별로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SNS상에

서 소녀의 사진 한 장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네티

즌은 소녀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현지 

네티즌들은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것이 바로 

아프간 소녀의 힘”이라는 등

의 호평을 보였다

사진=페이스북

최근 공개된 영상은 보조기구에 의지한 채 걷는 훈련을 하는 리 씨의 모습을 담고 있다. 현지 의

료진은 “비록 수십 년간 제대로 쓰지 못해 약해진 팔 근육도 재활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미 스

스로 일어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덕분에 지난달 퇴원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 씨는 고향인 후난성으로 돌아가 작은 가게를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아직 치

료와 재활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과는 완벽하게 달라진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